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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전면 중단
채권단, 노사 합의안 부결로 … 긴급 운영자금 지원도 일시동결

금호타이어의 2010년 임금 단체협상 잠점 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

업) 진행이 전면 중단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월9일 채권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설명회를

취소하는 등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 부결된 만큼 워크아웃 절차도 중단됐다”며 “노사협상이 끝나고

노조가 채권단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에 대해 조만간 채권단협의회를 거쳐 20일까지 회사 측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워크아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1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3000만달러 한도의 신용장(L/C) 신규 개설도 당분

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5월5일까지인 채권행사 유예시한을 앞두고 4월20일까지는 MOU를 체결해야 워크아웃 절

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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